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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대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한 공식인구는 12억4천8백만 명

이지만, 중국의 실제 인구는 심지어 강택민도 모를 정도로 그 정확한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

1자녀 출산정책에 따라 호적이 없는 수많은 내륙지역의 여아들, 무작정 도시로 나온 맹류

등 누락된 인구를 제대로 산정한다면 최고 15억 명까지 추산되기도 한다. 중국 국무원은

2000년 12월 19일 21세기 인구 및 발전백서 를 발표하면서 2005년 총인구는 13.3억 (홍콩, 마

카오, 대만 제외) 이내로, 인구의 연평균 자연증가율은 9‰ 이내로 통제하고, 2010년 총인구

는 14억 이내로 억제하며, 21세기 중엽부터 총인구는 16억 명을 분수령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최대 과제는 질적

인 인적개발에 있다. 즉 기술인력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인

적 자원의 확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1. 중국의 연구인력 현황

중국은 총량 규모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에

서 산업 부서가 세분화하고 각 부서와 지방정부마다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설치·운영했기 때문

이다. 특히 대약진 기간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정부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소 수와 연구인력

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비가 부족하고 고급인력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구소를 확장시켜 상당수가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연구소를 정비하고 연구능력을 개선했으나 문화혁명 기간에 대학의 기능이 거의 중단되었던 관

계로 고급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의 연구기관과 연구인력 분포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의 연구소와 연구인력 (1999년)

구 분 기 업 체 대 학 정부연구소 계

연구소 수 11,237 (62.4% ) 1,456 (8.0% ) 5,307 (29.5% ) 18,000(100% )

R&D인력(만명) 145.4 (64.3% ) 25.1(11.1% ) 55.5 (24.6% ) 226.0(100% )

연구원* (만명) 66.8 (53.1% ) 24.1(19.2% ) 34.9 (27.7% ) 125.8 (100% )

* 과학가 (科學家)와 공정사 (工程師) 수

자료 : 중국과학기술부(2000), 中國科學技術指標

<표 1>에 따르면 연구원의 비율이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57% 정도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

연구소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체 연구인력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인구 천명 당 연구인력은 0.61명, 연구원 수

는 0.39명에 불과해 국가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기업

은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자체적 연구개발능력과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소화·흡수

하는 능력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런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

해 9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8,000여 개에 달

하는 정부연구소를 기초과학형 연구소, 응용과학형 연구소, 기술서비스형 연구소 등으로 재분

류한 후, 1,000여 개의 우수 연구소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연구소로 전환하

거나 기업의 기술용역업무를 담당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며, 연구인력상의 불균형도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러

나 인력 유동은 구체제의 유산인 독특한 호적제도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졸업생들의 자유취업 정책으로 정부의 조절 능

력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인력의 지역분포도 중국이 직면한 큰 문제이다. 중국은 남한의 100배 크기의 광활한 영

토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동부 연해주 지역과 중서부 지역간의 경제력 차이가 아주 크다. 따라

서 중국정부는 오랫동안 대학 졸업생의 통일 직장배치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해 왔다. 직장배치

는 호적제도, 주택, 식량배급, 의료, 자녀교육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므

로 이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본격

화되고 졸업생의 취업이 자율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급변하였다. 소득 수준이 높은 연해주 지

역과 합자기업, 당정기관 등에 고급인력이 집중되면서 낙후지역인 중서부 내륙지방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경기 위축으로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

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독특한 실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연구원의 연령분포가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

기간인 66년부터 4년간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그 뒤로 77년까지는 노동자, 농민, 군

인 중에서 추천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했으므로 학생들의 기초실력이 아주 낮았고, 그나마도 재

학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험에 의한 입학으로 대학이

정상화된 것은 78년부터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학교수와 고급 연구원들에는 65학번 이전

세대인 50대 후반 연령과 78학번 이후 세대인 40대 이하 연령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있다. 이

러한 연령 단절은 세대간의 지식 전수나 국제협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현직에 있는 65학번

이전 세대 중에는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많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 유학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관념상 경직된 부분이 많고, 영어 능력도 부족해 의사

소통이 어렵다. 반면 78학번 이후 세대는 개혁개방으로 인해 미국, 일본, 영국 등에 유학한 사

람이 많고, 학교에서도 영어를 많이 공부하였다. 따라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

이 많고, 언어 능력도 비교적 우수하다. 문제는 양세대 간의 교류가 막힌 상태에서 65학번 이전

세대가 몇 년 안으로 모두 은퇴하게 되는 반면, 그 뒤를 이어갈 후속 세대는 아직 경험이 적고

인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런 엄청난 세대교체의 아픔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

국정부에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내세워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과학자들을 유치하고, 국

내에서도 우수한 청년 과학자들을 발굴하여 조기에 핵심 지도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중국과의 과학기술교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청년 신세대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곧 중국 과학기술계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 중관 촌 과 IT 인 력

2001년 5월말 기준으로 중관촌 입주기업은 8,2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IT 관련

업체이고 외국투자기업도 1,600개에 이른다. 매출은 99년 864억元(13조 5,500억 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1,540억元(24조 1,500억 원)으로 1년 만에 100% 가까이 늘었다. 벤처기업들은 하루

평균 7개 이상 생겨나고 있다.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 213개, 중국 최고의 명문대 청화대·북

경대학 등 대학교 73개, 하이테크 과학기술인력이 37만 8천명 등의 지표가 말해 주듯이 현재

중관촌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중국이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특히 전자정보산업

의 제반 요소가 집결된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즉 중관촌은 중국에서 지적자원이 제일 밀집되

어 있고 혁신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인재, 기술, 정보, 환경 등 혁

신 중심으로서의 기본 요소를 초보적으로 구비한 혁신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표 2> 중관촌지역 주요 대학의 인적자원 (1999년)

구 분

인원구성 기초시설

교직원

총수

고급

직함

소유자

副

고급직함

소유자

兩院

院士

박사

지도

교수
학부생 석사 박사 실험실

국가

중점

실험실

청화대학교 8107 750 1756 24 342 10549 2492 1202 163 15

북경과기대학교 3104 251 629 6 95 4350 1300 350 45 2

북경이공대학교 1900 900 79 5452 1140 278 7

북경우전대학교 2332 361 716 3 15 4100 600 1

북경의과대학교 10000 103 5000 1

북방교통대학교 2400 130 341 2 7600

北京航空航天

대학교
4300 320 940 3 153 6000 1600 73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중관촌지역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10만여 명 가까운 IT 산업 관련학

과 학생들과 1만여 명 정도의 우수 연구인력이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

은 IT 관련 인력의 질적인 한계이다. 중국의 정보기술 발달 역사가 짧아 인재층이 얇기 때

문에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중국의 정보기술은 기업내부전산망

(그룹웨어), 시스템통합(SI) 등의 중간 과정 없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달하여 인

재를 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기술 발전의 정통코스를 밟은 탄탄한 실력을 갖춘 경력

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현재 중국은 개발인력을 전산관련 학과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IT 업계가 향후 수년 동안 매년 약 25만

명 이상에 이르는 IT 인력 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W T O 가입

으로 외국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강화되고 이들이 현지 인력 스카우트에 적극 나설 경

우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중

관촌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례로 외국 IT 업체들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해의 경우 浦東의 소프트웨어 단지 한 곳에서만 최소 4,000여

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하나 상해를 비롯한 역내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고작 5,000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력 부족은 상당 기간 중국 IT 업

계를 괴롭힐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관촌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한해 배출되는 5만

여 명의 인력으로는 매년 수요가 급증할 IT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정

부와 업계가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배출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 다국 적 기 업 들 의 인 재 선 점 전 략

최근 모토로라사는 중국에 대한 “5개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까지 중국에서의 생

산액, 투자액 및 부품서비스 구매액을 각각 1백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북경은 모토로라의 핵심 연구개발기지의 하나가 되어 회사의 핵심

기술부서가 북경에 집중된다. 모토로라 소속의 중국연구원은 이미 18개의 연구센터를 보유

하고 있으며 R&D 인력은 1천여 명, 연구개발투자액은 3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연구원은 향

후 5년 간 R&D투자를 10억 달러 더 늘려 총 1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일본 NEC도 내년 2월, 중국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센터를 설립하고 북경과 상해에 자회

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NEC가 중국에 설립하게 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센

터는 NE C광대역 및 이동네트워크 인프라시설 시스템에 필요한 중간 부품과 응용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5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2005년까지 500명

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바도 소프트웨어 설계회사를 설립했다. 이미 청화대학과 상해교

통대학 출신의 설계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30명의 인력으로 개발 업무를 시작했다.

실제로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유수 대학에 대해 연합연구소, 연합실험실, 훈련센터

등을 설립하고 대학 때부터 연고를 맺는 입도선매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청화대학의 경

우, GM , DELPHI, HP , ADI DSP , S GS , SM C, 미쓰비시 등과 연합연구소를 설립했고, 소니,

A MD, INT EL, SUN , Rockw ell 등과 연합실험실을, HP , IBM , COMP A Q, M S ,

M OT OROLA , T I, NEC 등과는 훈련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4 . 중국 IT기 술 의 새 로 운 원천 , 海 歸

중국대륙이 산업 열기로 달아오르면서 미국 및 유럽 등지로 유학을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지에 정착하던 과거의 경향과는 달리 경쟁적으로 귀국 대열에 합세하고 있다. 포동의 경

우 최근 1년 간 1000여명이 귀국, 200여 개의 벤처업체를 설립했다. 중관촌은 이보다 많은

2,000여명이 귀국,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50여 개의 업체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IT 인력의

중국 U턴을 가리켜 하이꾸이(海歸) 라고 부른다.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국 유

학생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테러 사건 이후, 실리

콘밸리의 침체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급속히 귀국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표 3> 중국의 해외유학생 출국 및 귀국 인원(단위: 명)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출국인원 20,381 20,905 22,410 17,622 23,749

귀국인원 5,750 6,570 7,130 7,379 7,748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MIT 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소호닷캄(sohu .com )을 중국 최대의

포탈사이트를 키우는데 성공한 張朝陽이다. 99년 중관촌에서 창업한 무선 인터넷 사이트 장먼

(掌門·www .byair .com ) 의 설립자 王維嘉(35세)는 하이꾸이 출신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경우

이며, 중국의 아마존을 자임하는 사이버 서점 보쿠(博庫·www .bookoo.com ) 의 설립자 唐文

輝(36세)도 한 사례이다. 중관촌에는 2000년 한 해 동안 130명의 해외유학 박사가 귀국해 회사

를 설립했다. 해외 유학생들이 귀국해 설립한 벤처기업을 중관촌 3세대라고 표현한다. 즉

재래식 기술을 갖고 자금을 모아 창업한 1, 2세대의 기존 중국 대기업과 달리 제3세대는 첨

단 기술을 갖고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는 전형적인 벤처기업들이다. 중관촌 제 3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연령이 30대이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벤처기업

을 창업하는 청년사업가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본과 기술

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수효가 늘어남에 따라 유학생 출신들의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위한 반관반민(半官

半民)의 인큐베이팅 자문회사인 首創과학기술유한투자공사, 중관촌과학기술발전주식회사 등

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귀국 유학생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이 많다. 비율로 보면 4대6 정도가

된다. 창업지원 시스템은 중관촌의 경우 인큐베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10여 개 기관과 업체

들이 있다. 가장 큰 창업보육센터는 北京留學人員海淀創業園 이다. 다른 지역들도 경쟁적으

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蘇州의 경우, 대상 범위를 유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 1년 이상 연수를 하고 귀국한 교수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경시는 해외에서 유학중인 고급 과학기술 및 경영인력을 상해나 광주 등 다른 도시에

뺏기지 않고 유치하기 위해 2000년 5월에 북경시 유학생 귀국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을 발

표했다. 이 규정에서 가장 큰 혜택은 호구문제의 해결이다. 출신지가 어디건 해외 유학생이

북경시로 돌아오면 북경시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아직 거

주이전의 자유가 없다. 다른 성 출신의 대학생이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구

하면 반드시 원적지로 돌아가야 한다. 귀국 유학생들에게는 출국 전 호적과 관계없이 북경

시에서의 장단기 체류자격을 제공하며 자유왕래도 가능하게 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둘

째는 유학생 출신이 창업을 할 경우 기술투자를 60%까지 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

다는 점이다. 셋째, 유학생이 컨설팅이나 기술서비스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도 면제



해 준다. 넷째, 유학생이 중관촌에서 창업했을 때 합법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납세후

임의대로 외환매입 및 해외반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창업시 최소 등록 자본금을

기존의 3만元에서 1만元으로 낮추어 주었다.

5 . 맺음 말

중국은 현재 양적인 인적자원확보에서 질적인 인적자원 개발로의 전환에 정책의 중점을 두

고 있다. 수학, 물리 등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향후 노벨상에 도전토록 한다는 청화

대학의 기초과학반 (일명 노벨반) 운영, 국내외 신진과학기술자 100명을 선발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백인계획 과 청년걸출기금 등은 그들의 장점인 기초과학을 좀더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위해서 각 대학들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이 벤처를 창업할 경우, 3년간 휴직을 허용하는 등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위한 인적자원의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학 인력과 화교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 경험 등을 국내에 이전시켜 인

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